
구라보 - 설비투자 예산을 배로 증액 

 

구라보는 2003년도 설비투자 예산을 전년의 거의 두 배인 25억엔으로 증

액하고, 컴팩트 정방기 등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하였다. 

구라보의 그 동안의 설비투자액을 살펴보면, 2000년도에는 14억엔, 2001년

도에는 17억엔, 2002년도에는 13억엔으로 매년 15억엔 내외로 투자해 왔다. 

그들 실적에 비하면 2003년도에 책정된 25억엔에 이르는 설비투자 예산은 

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. 25억엔 중에서 섬유사업을 위한 예산은 14억엔이

며, 2002년도의 6억엔에 비하면 2.3배로 증액된 것이다. 

면합섬사업부는 이 예산으로 잔털이 적은 면사를 뽑기 위한 컴팩트 정방

기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된다. 구라보는 이미 2002년 10월에 도요다 자

동직기가 개발한 컴팩트 정방기 1대를 “안죠(安城)”공장에 설치하고 순면 컴

팩트사를 상품화하고 있어, 추가로 두 대를 구입하면 컴팩트 정방기가 3대로 

된다. 


